
2011.3.28

화학산업동반성장의초석으로…

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의상생을추진하던 <동반성장위원회>가출범 100일만에난파위기를맞고있다.

정운찬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초과이익 공유제>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없어지자 사퇴의사를 내비추고

있기때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듣도 보도 못한 용어”라고 정면 비판한데 이어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이 여러 차례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에따라정부가동반성장을추진할의지가없는것으로의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 경제단체의 산하기구 격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공감하고동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어렵다는한계도작용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산업계에서는애초부터동반성장위원회가뚜렷한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예상했었다.

MB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대기업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동반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고착화된 이익구조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우며, 중소기

업들은 대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상생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중소기업 착취에 여념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

해있기때문이다.

실제적으로도대기업들이납품가격을올려주거나깍지않겠다고말하면서도납품가격후려치기를계속하고있

다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대기업들이 코스트 상승분을 인정해 납품가격을

올려주거나후려치기하지않고있다는증거를찾기힘든지경이다.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 상생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에 대해서는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닦달이니 상

생이라는말자체가먹혀들여지가없는것이사실이다.

화학산업도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위주의 대기업과 정밀화학, 플래스틱 같은 중소기업 사이에 힘의 논리가 작

용하고있으며, 오랫동안지속된독과점적구조때문에상생을말하는것자체가역겨울정도이다.

화학저널 역시 중소기업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개선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하지만, 화학저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독과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석

유화학대기업과중소화학기업들이동반성장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할것이라는점강조해둔다.

화학기업들이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압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주저없이 화학저널의 문을 두드려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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